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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랑이 닮은 섬이 품은 해양 생물들의 천국을 만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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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섬은 아름답게 잘 발달된 주상절리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면서 남방계 생물 ▲

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어 문섬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범섬의 경우도 문섬과 함께 . 

다이버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 오전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바라본 범섬과 . 25

오른편 새끼섬 강경민기자 . photo6n6@ihalla.com

새끼섬 직벽 내려가면 민가시산호 해송류 반겨·

수중사진 명소 콧구멍 포인트 주상절리 장관… 

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귀포 앞바다에는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의 

범섬이 자리하고 있다 범섬은 아름답게 잘 발달된 주상절리와 다양한 해산 동식물의 보금자리 . 

역할을 해주는 한편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어 문섬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 호421

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.

범섬은 남북 길이 동서 길이 해발 면적 여 의 타원형으로 행정구역580m, 480m, 79m, 9,300 , ㎡

상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으로 마을포구에서 약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다3km . 

포인트 스케치#

범섬 다이빙은 주로 새끼섬 포인트와 본섬 북서쪽 포인트에서 주로 이뤄진다 자주 찾지는 않. 

지만 범섬 콧구멍 포인트를 찾는 다이버들도 있다. 



범섬 새끼섬 이곳은 넓은 파식대가 있어 짐을 정리하거나 여러명이 다이빙하기에 좋다 입= . ▶

수하면 수심 정도되며 감태 등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입수 후 북서쪽으로 전진14m , . 

하면 갑자기 수심이 까지 떨어진다 이 절벽어깨에서는 운이 좋으면 전갱이나 멸치때 등 28m . 

작은 물고기들이 강한 조류를 피해 유영하는 모습과 이들을 쫓아 온 대형 어류들을 볼 수 있

다.

절벽을 따라 정도 내려가면 바닥에 내려갈 수 있다 이때부터 절벽을 왼쪽어깨에 두고 유14m . 

영하면서 다이빙을 하게 된다 이곳에는 문섬과는 달리 민가시산호와 다양한 색상의 해송류를 . 

관찰 할 수 있다 정도 전진하면 직벽이 비스듬한 경사를 이룬다 여기 역시 해송들을 관. 15m . 

찰 할 수 있다. 

특이한 점은 연산호들이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다이빙을 오래한 다이버들에 . 

따르면 예전에는 대형 연산호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고 한다 낚시. 

꾼들이 범섬을 자주 찾으면서 낚싯줄에 연약한 연산호들이 걸리면서 잘려 나간다는 이야기도 

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.

이곳까지 온 다이버들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올 때 깊은 수심을 유영했기 때문에 갈때는 , 

점점 낮은 수심으로 천천히 상승하면서 돌아온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감압을 할 수 있기 때문. 

이다. 



섬의 동쪽에 있는 속칭 콧구멍 포인트는 수심은 정도 되며 범섬 14m ▲

육상에 있는 주상절리가 그대로 바다속으로 들어와 있다 탐사대 김진수 . 

자문위원이 콧구멍 포인트에서 유영을 하고 있다 사진 김진수 자문위원 . =

북서쪽 포인트 이곳은 파식대가 넓지 않지만 다른 포인트는 파도가 높아 다이빙할 수 없을 =▶

때 자주 이용한다. 

파식대 밑은 수중 이며 커다란 바위들이 산재해 있다 북서쪽을 향해 전진하면 완만하게 14m , . 

수심이 깊어진다 보통 수심까지 다이빙하게 된다. 20m .

이 포인트는 군데군데 놓인 바위들에 붙은 다양한 색상의 연산호와 말미잘군락과 이속에서 살

아가는 횐동가리돔을 볼 수 있다 또 바위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색상의 갯민숭달팽이 등 후새. 

류와 석회관갯지렁이 등 작은 생물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수중사진가들에 인기를 끌기도 한다. 



콧구멍 포인트 섬의 동쪽에 있는 속칭 콧구멍 포인트는 수심은 정도 되며 범섬 육상에 = 14m ▶

있는 주상절리가 그대로 바다속으로 들어와 있다 특히 겨울철 이른 아침 해식동굴 깊은 곳에 . 

있으면 서서힌 수면위가 밝아져오면서 햇살이 바다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.

남쪽포인트 이곳은 여름철에 파도가 심하고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 다이빙하기에 적합하지= , ▶

는 않다 하지만 육상의 주상절리가 그대로 물속으로 이어져 장관을 이루고 수심 지점에. 25m 

는 커다란 축구공 모양의 바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어 마스터급 다이버들이 찾을만 한 곳이다.

범섬 수중에서 만날 수 있는 큰수지맨드라미 연산호 주위를 자리돔들이 맴돌고 있다.▲

사진 김진수 자문위원=

이것만은 주의하세요# !

수심 까지 내려간 뒤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다이빙 시간도 분에 달해 체력 안배28m , 30~40

가 필요하다 특히 깊은 수심을 유영했기 때문에 감압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. . 

특히 특별함을 찾는 다이버들은 섬의 남쪽에서 다이빙을 즐기기도 하지만 수심도 깊고 낚시객

들이 포진하고 있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. 

가는 방법# 

범섬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항이나 법환포구 등에서 배를 타면 된다. 

서귀포항과 법환포구 주변에 많은 다이버샵들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이곳에 문의하면 배편에 



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. 

고대로 최태경기자·

저자권자 한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< © (http://www.ihalla.com) >


